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은 조기진단, 수술 및 보조적 치료방법의 발달로 인해 높은 편이다.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은 발생 건수 중 약 58%가 49세 이하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으로,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은 편이다.(1) 이들은 자신의 남은 삶을 영유해 가는 동안 유방암에 대한 추후관리를 장 기간 지속해야 한다는 당면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(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, HRQOL)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고 있다.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암 치료와 추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을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 행연구들을 보면, 유방암 치료방법에 따른 HRQOL 연구가 주요 관심의 대상을 이루고 있고,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기능 (physical function)요인, 증상요인 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 경적 자원(resource)요인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제한적인 실 정이다.(2,3)
Extension and adduction were not tested since more than 98% of patients had no limited shoulder range of motion. Regression standardized predicted value 
